
중기청차례용품 25개가격비교

대형마트보다무려 4만원저렴

나물굛대추굛밤등은 29.8%나싸

다양한이벤트굛공동쿠폰혜택도

추석을 보름 남짓 남겨둔 요즘,

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주부

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진다. 좋은

물건을값싸게구입하려는주부들

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지만 치솟

는 물가에 추석 장바구니는 마냥

무겁기만 하다. 하지만 대안은 있

다.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

(SSM)에 밀려

천덕꾸러기 신

세였던 룏재래시

장룑이 강력한

가격 경쟁력을

앞세우며 유통

업계의 룏다크호

스룑로 재조명받

고있다.

17일 중소기

업청이 시장경

영지원센터를

통해 지난 10~1

1일 전국 16개

시굛도, 18개 지

역의전통시장과대형마트에서주

요 추석 차례용품 25개 품목의 가

격을비교조사한결과,올해 추석

차례상을 차리는 데 소요되는 비

용이전통시장이대형마트에비해

4만원가량(24.6%)더저렴한것으

로 나타났다. 전통시장의 평균 비

용은11만8660원인반면대형마트

는 평균 15만7357원이었다. 전통

시장보다 대형마트에서 더 싼 품

목은밀가루가유일했다.

종류별로살펴보면나물류와대

추굛밤 등은 전통시장이 29.8%가

저렴했고, 육류 27.5%, 과일류 21.

8%순으로전통시장이더싼것으

로조사됐다.

탕국용 쇠고기 600g의 경우 대

형마트에서는 2만7557원에 구입

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에서는 1만

7806원에 살 수 있어 약 1만원(3

5%)을절약할수있으며,햇대추 4

00g의 대형마트 가격은 5666원인

데 비해 전통시

장에서는 3673

원에 판매되고

있어 약 2000원

(35%)의 가격

차를보였다.

이밖에 깐토

란(400g 기준)

은 49%, 단감(3

개)은 45.7% 차

이가나는등전

통시장이 대형

마트에 비해 2

0%이상 저렴한

품목이 25개 중

14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.

여기에다양한이벤트와공동쿠

폰 등도 재래시장의 매력을 더하

고있다.서울광진구 룏중곡제일골

목시장룑은 2005년 전국 최초로공

용쿠폰제를시작해소비자에게일

정구매금액에따라 100원권쿠폰

을 지급, 10장을 모으면 현금처럼

사용이 가능하다. 서울 도봉구 방

학동 룏도깨비시장룑은 주 3회 룏반

짝세일룑을 실시하고 있다. 한정된

품목과 수량을지정해 10~50%대

폭 할인된 금액에 판매해 소비자

들의 만족도를 높인다. 강서구의

룏송화시장룑은 25~27일 룏대감님잡

아라룑 이벤트를 열고 흥정에 따라

최고 50%까지물건값을깎아준다.

양천동의 룏신영시장룑과 강동구의

룏암사종합시장룑은 TV, 대형 냉장

고 등의 경품을 내걸고 추석 고객

맞이에한창이다.

시장경영지원센터정석원원장은

룕전통시장이 대형마트뿐 아니라

SSM에비해서도가격경쟁력이뛰

어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

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룖면서

룕소비자들은가을제철상품이많은

전통시장에서 알뜰한 추석 준비를

할수있다룖고설명했다. /김지혜기자

룕추석준비재래시장서해볼까룖

룏고향가는병합승차권잡아라룑
추석연휴기간(10월1∼5일)병합승차권예매가시작된 17일오전서울역에서시민들이

예매를위해줄을서있다. 병합승차권은 KTX나 새마을호열차이용구간중좌석이있

는구간은좌석을,나머지구간은입석을이용하는티켓이다. 서울/연합뉴스

■전통시장 ■대형마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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